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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연합감리교회 교인 서약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연합감리교인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다른 기독교 

종파로부터 연합감리교회로 이적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연합감리교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중 어떠한 경우이든지, 교인 서약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반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에 따르면, 교회의 회원은 아래의 사항을 서약해야 합니다. 

1. 사악한 영의 세력을 거부하며,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부정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2. 악과 불의와 억압에 항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힘을 받는다.

3.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한다.

4.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신실한 일원으로 살아가며, 아울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절로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5. 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교회의 사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한다.

6. 기도와 출석과 헌금과 봉사와 증언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에 충실히 

참여한다. 

7. 신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한다.1

우리는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1 연합감리교회 장정 2012(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2012), paragraph 217, page 153, 허가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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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인 서약은 제자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부르심을 실천할 것을 분부하십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같이 우리는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임을 믿습니다.2 

우리는 모임, 장소에 울타리를 치지 않고, 

우리의 활동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도와 증언 사역에 

동참하며, 결코 교회 입구에서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한 우리들의 

사역이 주는 이러한 의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의 제자도는 

철저하게 지역적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특정한 지역 회중과 공동체 가운데서, 실제적 문제와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독특함과 약점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체화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하는 작업은 이해하기 힘든 

우리의 이웃들과 지역 교회의 일원들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교인 서약은 우주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제자도를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서약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인들에게는 진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 당신은 이런 부르심을 

저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혼자 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서약을 

하면서, 성령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어디에서 이 서약을 듣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장정에 있는 서약을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약은 교회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교회의 일원이고, 또 어떻게 그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대부분 연합감리교인은 장정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식기 세척기의 설명서 

혹은 존 웨슬리 설교와 같이 더욱 재미있는 것들을 읽는 것을 선호합니다. 

 2 “1738년 8월 12일~1739년 11월 1일까지 일기” John Wesley, in The 
Works of John Wesley, Volume I(Zondervan Publishing House, reproduced from 
an 1872 edition), page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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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는 세례, 견신례, 세례언약 재확인 예식(reaffirmation of the 

baptismal covenant), 입교식이 거행되는 세례식 중에 교인 서약을 듣게 

됩니다.3 이것이 바로 교인 서약에 관한 전통적 배경입니다. 이제 이런 

세례와 관련된 상황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세례식에 근거한 서약

하나님의 선물

연합감리교회의 세례식에는 중요한 신학적, 영적 전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상호 간에 선포하는 모든 계약적 맹세들(covenant 

commitments)은 세례의 선물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요한일서 4:10~11).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보호자들은 7가지 서약 중 확대된 형식으로 

보완된 처음 3가지 서약에 응답(혹은 재 응답)해야 합니다(서문 참조). 그다음 

보호자들을 포함한 모든 회중은 사도신경을 낭독함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세례반(font)에서 기도가 드려질 때 회중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행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가 

교회의 세례 안에 또 세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요청합니다. 

그다음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식에 따르면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세례식 당일에 집행되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개인적 헌신을 말하기까지는 몇 년 

더 기다려야 하지만 말입니다.4 우리 연합감리교인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3 The United Methodist Hymnal(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89), pages 32~54. 2008년 총회에서 발효된 의식 절차의 개정은 이 
책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ows and Ritual(Revised 
and Corrected)” http://www.gbod.org/lead-your-church/membership/resource/
new-membership-vows-and-ritual-revised-and-corrected Accessed August 
29, 2013.

 4 다음의 내용에 나와 있는 마지막 지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he 
Baptismal Covenant II, Holy Baptism for Children and Others Unable to Answer 
for Themselves,” The United Methodist Hymnal(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89), pag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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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몸과 피 안에서 우리와 함께 교감(commune)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1:23~12:30). 우리는 이 아이들을 “세례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들을 아직 “고백 교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고백 교인은 교회의 관리에 참여하고,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역을 수행하는 

교인입니다.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세례 교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가족의 일부분입니다.5 이러한 지위가 바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6 

만약 보호자의 서약이 잘 지켜진다면, 이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교회에 

출석하며 교회 안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자신들 

가족의 이야기로, 또 기도와 봉사를 생활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얻는 

경험을 통해서 신성한 지혜와 긍휼과 정의의 감각을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그들은 견신례의 단계에 이르러, 그들을 대신해서 보호자들이 

고백했던 서약을 스스로 고백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지역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서약도 할 것입니다. 그들이 견신례 중에 이런 서약을 할 때도, 

이 서약들을 선언하고 지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서약은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견신례를 받은 어떤 두 사람은 결혼 서약을 교환하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제단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의 예식은 그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식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5 “물과 성령으로: 세례에 대한 연합감리교인의 이해(By Water and the Spirit: 
A United Methodist Understanding of Baptism),” The Book of Resolution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12(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2012), pages 937~38. 허가받아 사용. See also 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12.(Nashville, Tennesse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2012), paragraphs 214~26.

 6 연합감리교회 찬송과 예배(The United Methodist Hymnal), page 39. 
Baptismal Covenant I from Baptismal Covenants I, II ⓒ1976, 1980, 1985, 1989,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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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하나가 되었다.”7 어쩌면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어느 날 안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 부르심을 분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실천해서 마침내 연회 안수식에서 안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날 안수를 받기 전 감독은 그와 온 회중에게 “너의 세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고 말할 것입니다.8 참으로 세례는 선물로 주어지는 모든 사역의 기초입니다. 

마침내 두 사람 중 한 명이 죽었을 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교인들은 

그들의 영원한 희망은 그들이 이룩한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중에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땅에 묻으며 하나님께 그를 위탁할 때 우리는 말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입을지어다.”9

세례 선서의 배경 가운데서 행하는 교인 서약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인간이 심각한 

 7 “그리스도인의 결혼 예식(A Service of Christian Marriage)” from The 
United Methodist Hymnal, page 865, ⓒ1989,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8 연합감리교회의 안수 예식들, 2013~16. 2012년 총회에서 승인되고 이후 
추가로 개정된 것임.(Services for the Ordering of Ministry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13~2016 as Approved by and Further Revised in Accordance with 
Actions of the 2012 General Conference), Prepared by The General Board of 
Discipleship, The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and The General 
Commission on Christian Unity and Inter-religious Concerns in collaboration with 
The Council of Bishops.(Nashville, Tennesse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2012), 20. http://gbod.org.s3.amazonaws.com/2013-2016OrdinalFINAL.
pdf Accessed August 29, 2013.
 9 “죽음과 부활 예식(A Service of Death and Resurrection)” The United 
Methodist Hymnal, 870, ⓒ1989 by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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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합니다―우리의 관계들은 엉망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탐하며,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의 이름까지 포함한 우리의 유산을 남용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많은 경우 실패로 끝납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로마서 7:15). 그러나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를 따라서 우리는 선행적 은총(prevenient grace)을 믿습니다. 

선행적 은총이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행하기 전에 주어지는 은총으로서 

우리의 제자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며,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꿈을 심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거부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면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인 서약을 지킬 

수 있다고 (또 지켜야 한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신실한 기도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약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

교인 서약이 세례식 중에 행하여짐으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이해하는 세례는 교회의 일반적 회중 예배 중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서약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목격합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교우가 자신의 서약에 책임지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가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도 그들 

자신의 서약을 새롭게 합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입교식을 할 때 모든 회중을 모아서 하는 방법 대신에 그 

대체 방법으로서 반사적인(semi-private)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배경에서 시행되는 그리스도인의 

서약은 모든 교회 회중이 지켜보는 공개적 모임에서 고백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석한다는 최소한의 의미입니다. 

공개적 고백은 어렵고 나아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고,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응원합니다(히브리서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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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의식은 역사적이고도 범교회적인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서약이 과거 그리스도인들과 이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 곳곳의 여러 

다른 교회들을 섬기는 형제자매들과의 조화 속에서 고백 됐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일반적 기독교 유산을 반영하는 서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 교회가 일반적으로 갖는 규율들

죄를 버리고 악에 저항한다 

교인 서약 중 처음에 나오는 두 개의 서약은 죄와 악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연합감리교회 교인은 다음의 것들을 행하도록 요청됩니다:

사악한 영의 세력을 거부하며,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부정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악과 불의와 억압에 항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힘을 받는다.10

“2세기 중반”에 형성된 사도적 전통(The Apostolic Tradition)이라는 

초대교회 규율에 따르면,11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했을 때 세례에 앞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엄격한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검투사들, 우상 제작자들, 그리고 간통한 자들은 즉시 죄의 

모양을 버려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다시 와야 했습니다.12 매우 느리고도 목양적인 접근이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존 웨슬리도 감리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요구를 했습니다. 초기 감리교회는 교인 선서가 없었던 반면, “총칙”(General 

 10 2012년 장정, paragraph 217, page 153. 허가받아 사용.

 11 Paul F. Bradshaw, Maxwell E. Johnson, and L. Edward Phillips. 
사도적 전통, 하나의 주석(Apostolic Tradition, A Commentary). Edited by Harold 
W. Attridge(Minneapolis, Minnesota: Fortress Press, 2002), 14.

 12 Paul F. Bradshaw, Maxwell E. Johnson, and L. Edward Phillips. 
사도적 전통, 하나의 주석(Apostolic Tradition, A Commentary). Edited by Harold 
W. Attridge(Minneapolis, Minnesota: Fortress Press, 2002), 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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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 총칙을 따라야 했습니다.13 첫 번째 

규칙은 지원자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웨슬리는 계속해서 일반적인 악의 형태―특히 노예 소유, 

고리대금, 무자비한 대화―를 언급했습니다.14 그가 제시한 목록은 모든 죄를 

포함한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목록을 통해서 회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죄와 악의 언급은 심판적이고도 원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치된 의견은 죄와 악을 버리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와 근대의 세례 

의식은 이와 비슷한 서약을 포함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교회 그리스도인의 성인 

입교예식(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RCIA)은 사순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일에 “구마식(scrutinies)”을 실시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회중은 세례 후보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기도합니다.15 구마식은 

고대 교회에서 행해졌던 축귀(exorcism) 사역의 예식적 후예입니다. 적절히 

시행되면, 구마식 중 이상한 육체적 현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죄와 악이 지명되고,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대적 되었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여러 번의 대량 학살로 얼룩진 20세기를 돌아볼 

때, 이 땅에 악의 세력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테러의 역사―2001년 9/11 테러와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의 

폭탄테러―는 이를 잘 설명합니다. 계속되는 아동 성 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경우 아동 성 학대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이러한 죄와 악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럽히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현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악을 지적하고, 

버리며, 나아가 저항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13 2012년 장정, paragraph 103, page 72. 허가받아 사용.
 14 2012년 장정, paragraph 103, page 73. 허가받아 사용.

 15 그리스도인의 성인 입교식(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study 
edition(Chicago: Liturgy Training Publications, 1988), pages 80~87, 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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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교회가 이런 저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방식이 세상이 취하는 

방식과는 다를까요? 많은 미국 사람들은 악에 저항한다는 말을 들을 때, 

나치 파시즘을 물리치기 위해 수많은 젊은 군인들을 피범벅이 된 노르망디 

해변으로 보낸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수라장이 된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의 혼동 속으로 돌진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뉴욕시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악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행동에 참여한 사람 중 일부는 그들의 

냉혹한 작업을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표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구출되었고,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악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교회는 

정당한 무력사용에 대해 계속 고찰해야 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사회원칙(United Methodist Social Principles)

에서 단언하듯이, “우리는 전쟁을 개탄하며, 나라들 사이의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통제되지 않은 

침략, 폭정, 대량학살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무력을 

사용해왔던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16

만약 폭력만이 악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례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인 서약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고대 교회의 관례에 따르면,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반(baptismal font)에서 곧바로 믿음의 회중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보기도와 평화의 입맞춤과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17

 

이러한 관례는 세례와 다른 예배 행위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중보기도는 악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평화의 입맞춤을 통해서 

평화를 전하는 화해의 규율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적대감(enmity)은 

 16 2012년 장정(Nashville, Tennesse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2012), paragraph 164.I, page 138. 허가받아 사용.
 17 Paul F. Bradshaw, Maxwell E. Johnson, and L. Edward Phillips. 
사도적 전통, 하나의 주석(Apostolic Tradition, A Commentary). Edited by Harold W. 
Attridge(Minneapolis, Minnesota: Fortress Press, 2002), 120~23.



13

쓴 뿌리와 폭력으로 굳어지기 

전에 근절됩니다. 아울러 주님의 

식탁에 모여 자신과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광대한 일들에 감사하면서, 이 

창조세계에 어떻게 지배력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을지를 배웁니다.

떡과 잔이 값없이 주어질 때, 이기

심의 멍에는 부서지고,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명확해집니다. 

성만찬은 새로운 비전을 따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 감으로 악에 저항

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 행위는 우리가 모인 

교회를 넘어 공동체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됩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일할 때, 우리 

자신이 손과 발로 중보기도를 외치는 자들이 됩니다. 평화를 전하는 자는 모든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며, 또 그것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에 뿌리를 둔 증언자들은 최후의 수단이 동원되기 전에 

악을 멈추게 함으로 악을 저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으로 섬긴다

죄와 악에 대한 언급에 이어, 세 번째 서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교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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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약속한다.”18 물론 죄나 은혜를 향한 움직임이 한 번으로 끝나고 반복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고백은 복음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명백하게 말과 행동으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역동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8~10).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가 서약한 대로 사는 서약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체성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자칭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들의 지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백자” 막시무스(Maximus “The Confessor,” 서기 

580~662)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전임 총주교이며 

이단 사상을 가졌던 피루스(Pyrrhus)에 대항하여 예수는 신적 의지와 인간적 

의지 모두를 가진다고 끝까지 주장함으로 “고백자”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가로 선포된 형벌에 따라 그의 혀와 손은 절단되었습니다.19 

이와 비슷하게,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반대했던 소수 독일 기독교인들은 

고백 교회(Confessing Church)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위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순교자인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곧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20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목숨이나 사지를 

헤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해 우리의 

 18 2012년 장정, paragraph 217, page 153. 허가받아 사용.
 19 웨스트민스터 교회사 사전(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urch History), 
edited by Jerald C. Brauer(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1), page 537.
 20 Dietrich Bonhoeffer, 제자의 대가(The Cost of Discipleship)(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5),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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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한순간에 뒤집히지는 않을지라도 변화는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작은 죽음을 의미하며―

타인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열망은 제외하더라도―우리는 봉사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가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교인 서약을 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죽음과 부활의 세례적 역동성 안에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 서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은혜와 용서와 치유와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는 

것은 항상 “은혜의 수단들(the means of grace)”에 대한 헌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특권적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습니다. 존 웨슬리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수단들을 통해서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수단들을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21 

그럼 그 수단들이란 무엇인가? 웨슬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성찬을 

나눌 때, 그 교회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경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금식조차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자유로우십니다. 또한,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나아 올 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가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2

 21 John Wesley, “은혜의 수단”(The Means of Grace), 존 웨슬리 전집
(The Works of John Wesley), Volume 1, Sermons 1, 1~33, Albert C. Outler, 
editor(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page 384. See also 2012년 장정, 2012, 
paragraph 104, pages 77~78
 22 John Wesley, “은혜의 수단”(The Means of Grace), 존 웨슬리 전집
(The Works of John Wesley), Volume 1, Sermons 1, 1~33, Albert C. Outler, 
editor(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page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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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은혜의 수단을 

이용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잘 먹고, 충분한 운동을 하고, 

적절히 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와 같은 좋은 습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을 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습관들로부터 쉽게 이탈 

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정크 푸드에 의지해서 살아

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말씀과 식탁(Word and Table)을 

통해 얻는 힘의 자원을 잊어버리고, 대신 비성경적이고 비성례적인 통속적 

영성의 정크 푸드를 갈망합니다. 가끔 그들은 너무 분주한 나머지 그들 

자신을 위한 영적 양분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겠다는 

서약은 균형 잡힌 영적 양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성경 말씀에 헌신한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언약의 가족인 교회와 가족의 이야기 앨범인 성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와 함께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4번째와 7번째 서약은 

바로 이 약속에 관한 관심을 언급합니다. 연합감리교인은 다음의 사항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신실한 일원으로 살아가며, 아울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절로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신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한다.23

장정에 나와 있는 순서에는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지만, 

 23 2012년 장정, paragraph 217, page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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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식 예문에 나와 있는 성경적 믿음에 대한 서약은 신실한 일원에 대한 선언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24 이 두 가지는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교회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족을 

함께 지킬 것을 서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 직면하면―인생은 거칠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결혼과 가족은 서약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낍니다...25

다른 모든 서약처럼, 결혼 서약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약이 유지되며, 그 서약 안에서 결혼 

당사자가 번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서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는―를 

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교회를 더 잘 보고, 더 잘 

냄새를 맡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위선적이고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그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가끔 너무 심각할 정도의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죄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또한 은혜가 풍성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 개울가에 앉아 있는 것이 주일 아침에 교회의 본당에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누가 쉽게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산속 개울가” 

 24 연합감리교회 찬송과 예배(The United Methodist Hymnal), 34~35.
 25 “그리스도인 결혼 예식”(A Service of Christian Marriage) from 
연합감리교회 찬송과 예배(The United Methodist Hymnal), page 867, ⓒ1989,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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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야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 표현에는 여전히 

어떤 개인적 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이고 영적인 표현은 바로 나 

자신과 내 생각의 반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실망스러운 

가족 그리고 부족과도 함께 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자들과 교회들 

그리고 열두 제자, 70인 제자, 120 문도와 함께 일하십니다(누가복음 9:1~6, 

누가복음 10:1~12, 사도행전 1:15~26).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진실로 

그렇습니다!―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조차도 어떤 의미로는 하나의 공동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단체 가운데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 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읽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게 헌신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이런 헌신에 대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혜택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진실로 약속하시기를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할 것이라 했습니다―“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20). 그간 교회는 성경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누가복음 24:32), 떡을 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의 

자매와 형제들 사이에 현존합니다. 그들은 나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나를 포옹하고, 나와 함께 웃고 울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의 형제자매들은 나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들 앞에서 정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의 잠재력도 

알기 때문에 나의 재능을 격려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유산과 지혜를 나와 함께 

나누며, 또 내가 가르칠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내가 나를 향한 그들의 헌신이 

필요하듯이, 그들 또한 그들을 향한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인생은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탐구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나의 가족이듯이, 

성경도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전혀 삭제되지 않은 가족 앨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둑들과 간음한 자들의 이야기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개구쟁이와 

같았던 사람이―다윗 왕과 같은―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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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본을 이루는 이야기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지 않는다면, 교회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이야기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지만, 

그 이야기들이 모두 우리의 정체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예식의 중간에 있는 사도신경은 중요한 구성의 원리로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와 견신례 후보자들에게 “구약과 신약에 포함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공동체와 함께 결합하도록” 초청할 때,26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응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고대의 형식에 뿌리를 둔 예전의 예배 양식을 

따라가게 됩니다.27

성경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사용하는 것은 현명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은 주로 행동에 관한 규칙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리, 혹은 성취되어야 할 약속의 나열, 심지어는 결점이 많은 개인과 가족들에 

대한 이상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가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경은 삼위―성부, 성자, 

성령―로 알려진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 모든 질문의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국제 

테러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료 보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또 교육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낙태와 

동성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세례 후보자로서 적합한 나이나 

세례의 형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말하지만, 

 26 연합감리교회 찬송과 예배(The United Methodist Hymnal), page 35. 세례 
예문 I, II 중 I(Baptismal Covenant I from Baptismal Covenants I, II) - 1976, 1980, 
1985, 1989,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27 Paul F. Bradshaw, Maxwell E. Johnson, and L. Edward Phillips. 
사도적 전통, 하나의 주석(Apostolic Tradition, A Commentary). Edited by Harold W. 
Attridge(Minneapolis, Minnesota: Fortress Press, 2002), 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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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재림하실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과 또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토론해야 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인들은 이러한 작업에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질문을 성경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비록 이러한 

작업이 가끔 직접적인 해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거리를 줄지라도 

이러한 작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이러한 토론―

그리고 논쟁―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성경의 중심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이 이 세상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은 성도들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회 선언의 핵심에는 어떤 

광범위한 보편적 합의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서약과 헌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연합감리교인으로 또 특정한 개체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부르심과 관련한 특별한 헌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부르심과 관련한 서약

연합감리교인으로서의 부르심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은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교회의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기로” 선언합니다.28 연합감리교회 

찬송과 예배(The United Methodist Hymnal)29에 나와 있는 이 선언문이 

2008년 총회에서 새로운 언어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연합감리교회에 충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충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언어는 

 28 2012년 장정, paragraph 217, page 153. 허가받아 사용. 예식에서 사용하기를 
원하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New Membership Vows and Ritual(Revised 
and Corrected)” http://www.gbod.org/lead-your-church/membership/resource/new-
membership-vows-and-ritual-revised-and-corrected Accessed August 29, 2013.
 29 원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당신은 
연합감리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의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인가?” 연합감리교회 
찬송과 예배(The United Methodist Hymnal),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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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가 명확한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정된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하고 독특한 선언으로 존속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다양한 교회들과 친교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각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각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기를 추구합니다. 

각자는 사도 바울이 주었던 다음의 훈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립보서 2:12~13). 각각의 교단은 

그들만의 특별한 재능과 더 넓은 교회와 세상을 위한 그들만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부르심이 다르듯, 교회들의 부르심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상호 간에 대화하고,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성공회와 오순절교회의 친구들로부터 예배에 관한 귀중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또한, 가톨릭교회의 형제자매들과 침례교회, 메노나이트교회, 

루터교회의 친구들로부터 세례와 입교 의식의 훈련에 관해 배웠습니다. 나의 

수많은 연합감리교회 멘토들 외에도, 지혜로운 장로교 선생님과 남침례교 

총회에 있는 한 친구로부터 설교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상호 교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범교단적 교류가 더욱더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여러 교회의 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특정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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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연합감리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특정한 정체성은 다른 교단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선물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연합감리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 충성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거나 우리만이 어떤 특별한 신학적 통찰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이웃이 연합감리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교제에 참여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장로교인이나, 로마 가톨릭 

교인이나, 순복음 교인으로 충실히 섬기기로 했다면 우리도 행복할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 충성하기로 서약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의 

정당성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연합감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임을 인정할 뿐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특정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연대 체제(connectional 

system)에 의한 안수 사역과 선교를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느슨하게 연결된 지역 회중들의 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 됨이 우리의 모든 교회가 패스트 푸드 체인들처럼 균일하게 획일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통합적인 중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사역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서약을 기억하십시오―우리는 이 교회의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 충성한다.

이 연대 안에서 안수받은 정회원 장로로서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것은 목사를 파송하는 순회 사역 체제 안에서 일하기로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즉, 감독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파송에 관해서 상의한 다음에는, 

사역할 최적의 장소에 대한 교단의 분별력을 신뢰하겠다는 의미입니다.30 

또한,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의 한 부분인 연합감리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역사와 유산을 공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책임뿐만 아니라 

 30 2012년 장정, paragraph 425~28, pages 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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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이 교회의 독특한 지식을 이해하고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신학을 배우고, 제자 삼는 

그의 사역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찰스 웨슬리의 찬송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인으로서 교리적 헌신을 공부하고, 교회의 사회 원칙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예전 의식을 사용하고, 성찬에 

계속 참여하며, 만약 성찬을 집례하는 경우 교회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기 전까지는 컵에 포도 주스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입장에 

모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아서 그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공손하게 이미 확립된 경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연합감리교회의 사역을 강화하고 또 그 사역들이 번성하도록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범교단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특정한 교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표현은 비록 우리의 개정된 형식일지라도 다소 특이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가까운 사촌격인 성공회에서도 이런 표현은 그들의 전통 의식에 

없습니다.31 우리 연합감리교회 서약의 의미와 보편적 중요성은 역사적 상황에 

의해 조명됩니다. 이것은 초기 감리교인 의식으로부터 넘어온 것인데, 20세기 

우리의 공식 찬송집들과 예배집에 나오는 그 초기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감리(혹은 연합감리)교회에 충성할 것인가? 그리고 기도와 출석과 

재능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후원할 것인가?”32 이것은 감리교회의 반문화적 

뿌리들(counter-cultural roots)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웨슬리 운동이 성공회 

내의 신도회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웨슬리 운동은 수도회처럼 

깊은 헌신을 요구했던 운동으로서, 참여자들이 이 운동은 지지하지만,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 교회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함으로 운동에 

가입했습니다. 웨슬리 시대에는 속회와 총칙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역사적 

뿌리에 충실했을 때, 감리교는 매우 높은 헌신도를 가진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서약은 이와 같은 헌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1 일반 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New York: The Church 
Hymnal Corporation, 1979), pages 310, 418.
 32 연합감리교회 찬송과 예배(The Methodist Hymnal), 1905, Psalter and 
Ritual section, page 94. The Methodist Hymnal, 1939, page 543. The Book of 
Worship, 1944, page 402. The Book of Worship, 1964, page 13. The Book of 
Hymns, 1966, page 829-6. The United Methodist Hymnal, 1989, pages 38 and 
48. The 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 1992, pages 93 and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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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가 영국 성공회 혹은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교회와 하나의 종파가 

된다면, 반문화적 체제의 사절로서 연합감리교회가 가지는 의미가 더욱 넓은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합감리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이 일평생 연합감리교인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스스로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생을 헌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5년 후에, 10

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미래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교인 서약은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절망할 때라도 이 서약이 나의 성급한 

결정을 막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깊은 생각을 통해서 연합감리교회가 

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최선의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나는 

평화롭게 교인 서약을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교인 서약을 철회하더라도, 

나는 연합감리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함으로 연합감리교회의 사역을 지지할 것입니다.

개체 교회 일원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부르심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은 “기도와 출석과 재능과 봉사와 증거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33 세례식에서 이 서약을 함으로 개체 

교회 회중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데,34 이 부분은 회중을 설명하면서 다룰 

것입니다. 이 서약은 개정된(“증거”가 포함된) 최신 서약문을 사용해야 합니다.35

이 서약은 한발 더 나아가 특정성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은 특정한 지역 공동체에서 발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수한 관계와 문제와 도전들이 얽히고설킨 

 33 2012년 장정, paragraph 217, page 153. 허가받아 사용.
 34 연합감리교회 찬송과 예배(The United Methodist Hymnal), page 38.
 35 “새 회원 서약과 의식 절차, 개정/수정판(New Membership Vows and Ritual, 
Revised and Corrected)” http://www.gbod.org/lead-your-church/membership/
resource/new-membership-vows-and-ritual-revised-and-corrected Accessed 
August 29, 2013.



25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완전을 향한”36―성화로 나아갑니다. 앞서 

인용한 웨슬리의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37라는 말은 그의 선교적 헌신을 

설명할 의도로 언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개체 교회의 삶에 

내재한 관계적 역동성과 책임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헌신이 수반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요청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미가 6:8)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종 평등이라는 꿈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포용적이고 친절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살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헌신을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녀는 이미 교회에 도착했지만, 곧 

문제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환대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당신 교회의 

건물은 미로와 같은 계단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서 올라갈 수 없고, 화장실도 

휠체어를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도착은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 두렵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휴가 기간 

중 방문했던 언뜻 보기에 불친절해 보였던 교회에 가졌던 우월감의 목소리를 

더는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 스스로 당신의 교회가 바로 환대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회의 소집을 요청해서 이 문제를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교회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회대표가 말을 합니다. “연회는 우리 교회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연회에서 우리에게 

보조금을 줄 것입니다.” 과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누군가가 

선임됩니다. 다음 회의에서 그 사람이 보고하기를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고사하고 계단 경사면 공사도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휠체어를 타는 여인은 

계속해서 건물 개선을 요청하며 점점 더 회중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36 2012년 장정, paragraph 330.5.d (2), page 250. 허가받아 사용.
 37 요한 웨슬리, “1738년 8월 12일부터 1739년 11월 1일까지 일기(Journal 
from August 12, 1738 to November 1, 1739)” 요한 웨슬리 전집(The Works of 
John Wesley), Volume 1(Zondervan Publishing House, reproduced from an 1872 
edition), page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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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교회에 오고 싶지만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그 사람들은 당신 교회 건물의 이런 

문제에 대해 그 여인처럼 집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마침내 당신과 당신 교회의 일원들은 당신들을 대신해서 성실하게 일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은 당신 앞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회중이 이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 공사에 필요한 주요 자금은 이 

프로젝트에 찬성표를 던진 임원회 임원들에게서 나옵니다. 많은 교회는 제가 

언급한 이런 종류의 상황이나 다른 긴급한 필요가 있는 상황들에 직면한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때에 올바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프로그램과 그 외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또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개발하고, 이혼자와 유족들을 위한 

지원 단체를 만들었으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와 인지력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새로운 예배를 개발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중을 

도전하시고 힘껏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많은 성도가 성실하게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정의의 증거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역 교회를 지원하겠다는 이 서약은 우리의 선교지는 바로 우리 이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물론 우리의 관심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초기 감리교회 순회 설교자들의 

간증은 이런 근시안적인 관심을 꾸짖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있는 필요들 

때문에, 아프리카에 만연한 에이즈,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이 필요한 사람들, 

중동지역 난민들의 고통과 슬픔, 건강 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복음의 좋은 소식을 보거나 듣지 못한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고자 한다면, 이런 필요들조차도 

지역 차원에서의 관계적 라인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과 물건은 

받아서 전달할 수 있고, 법률과 결의안은 통과되겠지만, 결국 최후에는 누군가 

현장으로 가서 그들 가운데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와 출석과 

재능과 봉사와 증거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연합감리교회 교인 서약은 이 세상을 

우리의 교구이자 우리의 이웃으로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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